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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� ①

생각의�흐름

1.� AQH는�직각이등변삼각형이다.

2.� AH×HQ

3.�AH나�HQ중� 에�관하여�표현될�수� 있는�선분이�있는가?

⇒있다.�AHOHcos이다.

4.� 마지막에�삼각형�넓이� 계산은�모두� 곱하기이므로� cos→


으로�계산





정답.� ④

생각의�흐름

1.� 최대가�되도록�하는� 의�값?� 삼각형� APB의�넓이는� 에�대해�표현되는가?

⇒표현될�수� 있을� 것� 같다.� 점� AB의� 좌표가�각각� 에�대해�표현될�수� 있기�때문

2.� 점� B의� 좌표는�접선의�방정식을�통해�구해야겠다.





정답.� ⑤

생각의�흐름

1. 




sin은�직접�값을� 구할� 순� 없고,� 미분하면� sin이라는�것� 정도는�쓸�수�있겠다.

2.� ?� 직접� 계산할�순� 없지만...� sin은�  에서� 보다� 크니까�적분값도� 보

다는�크겠지!

3.� ′ 을�만족시키는~�적어도�하나�존재?� 평균값�정리인가?

⇒   ,� 평균값�정리�맞네.

4.� ′ 을�만족시키는� ~� 적어도�하나� 존재?�롤의� 정리인가?

⇒≠이니까�롤의�정리는�아니고...

5.�




sin� 미분은�가능했는데...� 도함수를�구해서�부호를�조사해야�하나...

⇒′ 




sinsin

6.� 여전히� 값은� 못� 구하겠지만� ㄱ에서� 



sin 인� 것은� 확인했는데...� 그렇다면�

′의�부호는?
⇒′ � 따라서�사잇값�정리로�ㄷ� 판정할�수� 있구나.





정답.� ④

생각의�흐름

1.�




값이랑�




값이�다른�걸� 보니� 과� � 사이에� 의� 부호� 변경� 지점이�

있구나.

2.� 그런데� 는� 증가하는� 연속함수,� 부호� 변경� 지점은� 한� 군데이다.� 




값이랑�






값이� 둘� 다� 나와있으니� 부호� 변경� 지점� 이전� 적분� 값,� 이후� 적분� 값� 다� 알� 수� 있

겠다.

3.�  ′ 인데�구하는�것은�




?� 가�아니라� 면�좋을�텐데

⇒와� 는�관계가�있는데?

4.� 부호변경�지점�이전에는� ,� 이후에는�  

5.� 부호� 변경� 지점� 이전� 적분� 값,� 이후� 적분� 값� 다� 알� 수� 있으니� 구간� 나눠서� 치환적분� 값� 대입

해야지,�





정답.� 

생각의�흐름

1.� 미분가능한� 의�극대,� 극소를�판정하기�위해� 를�미분해볼까?

⇒′
′

� 분자�사차함수의�부호변화가�곧� ′의�부호변화구나.

2.� 조건� (나)에서� ,� 

그리고�  ′,�  ′

3.� 위� 식은� 많이�본�형태인데?�

 ′은� 가� ′와�접한다는�뜻,

 ′은� 가� ′와�접한다는�뜻

그런데� ′ ′이네?

⇒이네.

4.� 가�극대�또는� 극소가�되는� 의�개수는�몇� 개일까?

⇒일단�  에서�각각�극대가�되었으니까�그� 사이에�극소가�존재하니까�최소� 개...

더� 있을까?

가�극대�또는�극소가�되는� 의�개수는� ′의�부호�변동� 개수와�같은데...

으로� 보다�작으니까� lim
→

′

가� 일� 때부터� 일� 때까지는� 부호� 변화가� 없네.� 가� 극대� 또는� 극소가� 되는� 의� 개수는�

3개!

5.� 가�극대�또는� 극소가�되는� 의�개수는� 3보다�작아야겠네!

⇒의�값이� 


의�극솟값보다는�커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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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� ①

생각의�흐름

1. 의�넓이와� 의�넓이?� 적분?

2.� 그런데� 와� 의�대소관계가�바뀌네?

3.�  를�구간만큼�그대로�정적분하면�값이� 이겠네.





정답.� ④

생각의�흐름.

1.
 


는�적분할�수�있는� 함수인가?

⇒바로�부정적분이�떠오르지�않는데...� 부분적분이나�치환적분을�사용해야겠다.

2.�  
에�대한�합성함수...� 꼴이�곱해져�있으면�어떻게�치환적분을�해보겠는데...

3.� 분모� 분자에�각각� 을�곱하면�분모는� 를�합성한�함수,� 분자에는� 

⇒적분할�수� 있는� 꼴이네!

4.� 








  ln

 
!

대입해서�계산해야지.





정답.� ③

생각의�흐름.

1. CF×FG� 각각이� 에�대한�식으로�표현되어야�하는데

2.�FGCF× tan


니까�CF만� 에�대한�식으로�표현하면�된다.

3.�CFCE× sin


니까�CE만� 에�대한�식으로�표현하면�된다.

4.�CEsin.� 이제�다�곱해서�답을�구하자.





정답.� ④

생각의�흐름

1. 처음� 보는�상황.� 는�어떻게�구해지는가?

⇒� 는�  을� 지나면서� 를� 최대한� 눕히다가� ln와� 한� 점에서� 만날� 때!� 그때의�

기울기구나!

2.� 가� 충분히� 클� 때는� 접할� 때이고...� 가� 굉장히� 작을� 때는� 접선이� 아니라� 그냥�  을�

지날�때겠군.

3.� 가�작을�때는� 


,� 그런데� 가�클�때는� 가� 에�대한�식으로�잘� 표현되지�않

는데...

⇒� 이때를� 위해� 합성함수� 미분법을� 배웠다.� 접점에� 새로운� 문자를� 도입하고� 그� 문자와� 사이의�

관계식에서�문제를�풀어보자.

4.� 접점의� 좌표를� (에�대한�함수)라� 하자.

 


,�

ln
 






?� 가� 인�상황이다.� 오른쪽�식을� 미분하여�


를�구할�수� 있으므로

왼쪽�식을�미분하여� ′� 역시� 구할�수�있다.





정답.� 

생각의�흐름

1. ?� 그런데�오른쪽�항은� 에�대하여�표현되어�있지�않은데...

⇒� 의� 값이� ,� 사이� 구간을� 지날� 때� 의� 값에� 따라� 적분값이� 달라져서� 가� 에� 대한� 함

수인�거구나.

2.� 식으로�표현이�가능한가?� 의�생김새를�보니�쭉� 이다가�직선...� 다시� ...

3.� cos를� 적분해야...� 둘이� 곱해진� 함수를� 적분?� 그런데� 를� 미분하면� 아니면� 아

니면� 인데?� cos는�적분하기�쉽고

⇒� 이거� 부분적분�쓰면�되겠구나

4.� 







sin




 

  


  





sin









sin




 






  



sin
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cos!

5.� 의�범위가�끝부분일�때만�따로� 구해주면� 가�전부� 에�관한�식으로�표현되겠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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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� ④

생각의�흐름

1. 지수부등식은�밑은�통일해줘서�지수끼리만�비교해야지!

⇒� ≥

2.� 양변에서� 를�지우고�싶은데,� 의�부호에�따라�부등호�변환이�달라지겠구나!





정답.� ②

생각의�흐름

1. 를�적분해야�하는데...� 




 ?� 이것도�적분되나?

⇒� 적분된다.� 


이�포함된�합성함수꼴!� 치환적분이�가능하다

2.� 적분구간이�맞춰지나?

⇒� 맞춰진다.� 


 니까� 





 적분도�위끝�아래끝을�맞출�수� 있다.

3.� 주어진�식�양변� 정적분해서�답을�내야지.





정답.� ②

생각의�흐름

1. 를�구하려면�AE를� 에�대해�표현해야...

2.�BE를� 에�대해�표현하는�건� 불편하니까� 는� 

 CE×BC× cos로�구해야지.

3.�BCtan,�CE를� 에�대해�표현해야...� 결국�AE를� 에�대해�표현해야...

4.� 점� D에서�AE에�내린�수선의�발을� H라�하면�DHAEsin

삼각형� CDH와�삼각형� CBD는�합동이므로�DBDHAEsin

ADAE이므로�ADDB sinAE

5.�AEsin


니까�계산만�남았다.





정답.� ⑤

생각의�흐름

1. 번째�수든�뭐든� 일단�접선이니까...

직선�  cossin이� 

 을�지남

대입해서�풀면�ㄱ

2.� ㄴ을� ㄱ으로�풀어쓰면�  가�되는데,

직접� sin함수에�접선을�그어보면�기울기가�점점�작아지니까

는� 보다� 보다�큰� 수만큼�커야� 한다.�

ㄴ도�옳고�

3.� ㄴ과� 연관성을�주기�위해� ㄷ을� 다시�쓰면�

 

이걸�어떻게�보이지...� 내가� 아는�거라곤� � 항을� tan로�표현을�바꿔칠�수� 있는� 것뿐...

⇒� tan함수를�활용하기�위해�한� 주기�내로� 다� 모아야겠다.

tantan tantan으로� 바꿔줘도� 같은� 식인데,� 이걸� 다시�

각각�  로�나눠주면�평균변화율�식을�얻는다.

5.� tan함수�개형을�고려했을�때�

tantan


tantan

다시� tan항을� 항으로�바꿔주면�ㄷ이�옳다는�결론을�얻는다.





정답.� 

생각의�흐름

1. 가�극대�또는� 극소�⇔� sin가�극대�또는� 극소

(몫의�미분법�굳이� 안� 해도� 분자가�상수여서�분모의�크기에�따라�함숫값이�결정되니까)

2.� sin 


,�  


이구나.� 그리고� ′ 이구나.

3.� 조건� (나)는� sin sin 


�

가�이� 문제의�주인공이구나.� 식을�구해야지

4.� cos′의�부호가�바뀔� 때가� 가�극대�또는� 극소가�될�때인데,
cos의�부호가�바뀔� 때� sin의�값은� � 또는� 인데?

⇒� 조건� (나)가� 이상하다.

 � 둘� 중� 하나는� ′의�부호가�바뀔�때구나.

5.� 최고차항이� 로� 양수니까� 는�  일� 때� 극대,�  � 또는�  일� 때� 극소인� 삼차

함수구나.� 어느� 때일까?

⇒� 의� 값이� 


에서� 점점� 감소해가면서� cos의� 부호를�바꾸는데,� 두� 경우를� 비교해보

면�  일�때� 극소여야만�조건� (나)를�만족시킬�수�있다는�것을�얻음.

6.� 최고차항의�계수,� 극댓값-극솟값을�안다.� 이차함수�넓이�공식�



극댓값-극솟값

이라는�것을�이용하여� 식을�구하자.

7.� 마지막�계산� 과정에서� 의�대칭성에�유의하며�값�계산을�해야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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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� ②

생각의�흐름

1.� sincos?� 이건� 그래프� 그려서� 따지는� 것보다� 단위원에서� 삼각함수의� 정의를� 생각했을�

때� 동경이�제사분면,� 제사분면에�있는�각일�때라고�생각하는�게� 편한데?

2.� 단위원을�그린�다음,� cos±


일�때,�

즉� 좌표가� ±


일�때� 그� 중에서�제사분면,� 제사분면에�있을�때만� 관찰해야지.





정답.� ④

생각의�흐름

1.� 이등변삼각형인데� tan


?�

⇒분모가�되는�변과�분자가�되는�변을� 뒤집어서�생각하면� tan


 


를�얻는다.

2.� 탄젠트�덧셈공식을�이용하여�그려야지.





정답.� ②

생각의�흐름

1.� A는� � 값에� 따라� 움직이는� 점...� 섣불리� 그림� 그리기보다는� 고정점인� O,� B에� 대하여� A가�

어디에�위치해야�하는지�생각해야지.

2.� OA와� AB가�수직?�점� A는�OB를�지름으로�하는�원� 위의� 점이구나?

3.� 그런데� 좌표가� ?

⇒ � 또는�  을�지날�때구나!

4.� 이거나�  일�때구나.





정답.� ⑤

생각의�흐름

1. 일단�   

2.� 직선에서�곡선을�뺀�함수� 절댓값을�씌웠는데�미분가능?� 이건�익숙하지�접할�때!

⇒� 좌표가�  
일�때!

를�구하면�  

3.� ㄱ은� 순방향�적분이� 보다�작을�수� 있는지를�묻네?� 의�최솟값이� 보다�작으면�가능!

⇒� 식에�   만�넣어�봐도� 보다는�작음�ㄱ은�참!

4.�  이면� 도� 인�것은�계산을�하면� 나옴.� ㄴ은� 참!

5.� ㄴ결과를�활용하면�이�최솟값이려면�    ,� 

따라서�계산해보면�′
′

 �

ㄷ의�물어보는�것은� ?�  이므로�  

ㄷ도�참!





정답.� 

생각의�흐름

1. 가�커질�때마다� ln� 그래프는�점점� 오른쪽으로�움직이고�가팔라지겠네.

⇒� 값도�점점�커져야�  
와� ln� 그래프가�한� 점에서�만나겠네.

2.� 위로� 볼록,� 아래로� 볼록� 서로� 다르니까� 그래프가� 한� 점에서� 만나는� 상황은� 그� 점에서� 접하는�

상황!

3.� 접선에� 대한� 식을� 써야� 하는데,� 이때� 접점의� 좌표는� 새로운� 문자를� 도입해야지.� 새로운� 문

자� 도입에�겁먹을�필요� 없다!� 어차피� 에�대해�표현될�것이� 확실하니까.� 나중에�합성함수�미분으

로�나중에�처리되겠다.

4.� 접점의� 좌표를� (이� 역시� 에�대한�함수)라� 하면

   ln

  



두�식을�얻음!� 이제�각�식을� 에�대해�미분할�수�있나?

⇒� 할� 수� 있다!� 를�접할� 때의� 좌표라고� 특정한�순간!� 위의� 두� 식은� 값에� 상관없이� 성립하는�

항등식이기�때문!

5.� 위� 식을� 미분하면� 
 




 ln

 



원래� 4.에서� 세운� 두� 식과�비교해�대입하면�


  


를�얻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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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� ③

생각의�흐름

1.


을�구해야�하는데,� 는�구하기�쉽고,� 을�구해야겠네.

2.� 작은� 직사각형이�어떤�방식으로�그려진�거지?� 길이�힌트가�있나?

⇒� 그냥� 세로:가로�비율이�   인�것밖엔...� 각각을� ,� 로�놓고�풀�수�있나?

3.� 삼각형� C
D

E
에서�직각을�끼인� 각으로�하는� 두� 변의� 길이가�각각�  인데...

4.� 직각삼각형에서의�길이�정보?� 피타고라스?� 아니면�삼각비에�대한�정보가�있나?

⇒� 빗변� 길이�표현� 어려우니까�피타고라스는�아니고...

� tan∠C

D

E
를�구할�수� 있을� 것� 같은데?� 옆에�두�각�각각의� tan값�구하기�쉬우니까!

5.� 덧셈� 공식�이용해서�값�구해야지.





정답.� ②

생각의�흐름

1. 도함수에�대한�정보를�함숫값을�줬네?�적분해서�적분�상수� 찾는�문제구나?

2.� 조건� (가)� 는� 그냥

′ 


이라는�소리네.� 그럼�  


이고

3.�  


이니까�  


,�  


니까� 구나.

4.�  구나.





정답.� ⑤

생각의�흐름

1.� 치역이�  ?�  거나�  이구나.� 연속함수니까�  일� 때� 갈아탈�

수� 있을�거고

2.� 의� 한� 볼록한� 부분의� 넓이는� 


인데...� 부터� 까지의� 구간은� � 한� 주기동안�

그래프가� 번�반복되는�구간인데...�
 



� 값이� 2?

⇒� 이건가� 보다�큰�부분만�살리고� 보다�작은�부분은�다� 이�곱해진�상황이네.

3.�




� 값� 정보를�활용하려면�적분을�해야...




′을�또� 적분하기는�불편하니까...� 를�적분한�함수�


 



를� 도입해야지.� 아직� 편할지� 안� 편할지는� 모르지만� 혹시� 계산� 편해질� 수도�

있으니까�아래끝은�문제에�나온� 로!�

⇒� 적분은?� 자신� 있지!� 도함수인� � 모양을� 잘� 알고� 있으니까� � 그래프� 그려서� 대

칭성�등�따지면� 에�대한�식으로�적분값�구할�수�있을� 듯

4.� 부분적분하면� 


 


 






 




 





 
 





5.� 적분해서� 에�대한�식� 얻어야지.





정답.� 

생각의�흐름

1. � 그래프�개형� 바로�너무� 예쁘게�머릿속에�그려지고.

2.� 미분이�문제되는�건�  일�때만�이때가�언제?

⇒�  의�값이� � 또는� 일�때� (쭉� 증가하는�함수니까�무조건�각각�한�순간씩�있겠네.)

3.� ′ ′ ′니까�
  일�때는� ′  이어서�문제가�없는데

  일�때가�문제네.� 그런데� 이�곱해져�있으면�문제가�해결?

⇒일�때� 의�값이� 구나!

4.�  이니까�  이고�이제�조건� (나)� 활용해서� � 구해야지.

5.� 조건� (나)는� ′  ′ 라는�소리

 이니까�다시�쓰면

′
′

 � 값도�구했네!





정답.� 

생각의�흐름

1.� 삼차함수에� sin가� 합성된� 형태.� 문제에서� 물어보는� 것도� 그렇고� 가� 주인공인데� 그�

힌트를� 에�관한�정보를�통해�주는� 형태구나.

2.� sin는� 가� 에서� 까지�변해갈�때� 에서� 이�되었다가�다시� 으로.� 대칭적인데.

어떻게� 의�순간적인�최댓값이�되는� 의�개수가� (홀수)개지?

⇒�  


일�때� 가� 이라는�극댓값을�가지고�

  � ( 


)에서� 극대인�형태구나!

⇒� 그렇다면� 는�  sin일�때� 극대구나!� 그리고� sin 이구나!

3.� 조건� (나)는�   에서� 의� 최댓값이� 


,� 최솟값이� 이라는� 정보고...� 나중에� � 형태�

확정지을�때� 쓰이겠네.

4.� 가� 언제�극대인지,� 언제� 최댓값을� 갖는지는� 알겠는데...� 최솟값� 정보를� 어떻게� 활용하지?�

 으로�최소인�걸까?� 아니면� 의�극솟값이� 인�걸까?

⇒� 의�극솟값이� 이라면�극댓값-극솟값이� 


이�되는데,

미적분의� 기본정리� 이차함수� 넓이� 공식을� 이용하면� 


  


에서� 극대일� 때의� 좌표와�

극소일�때� 좌표�차이가� 이어야�하는데�이건� 말이� 안� 됨.�

이� 이구나!

5.� 3.에서� 생각했던� 것을� 종합하여�  sin 


에�  � 대입하여�

를�확정지어야지.


